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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성을 초월한 편지

 2192년, 내가 살고 있는 달에 우체국이 생겼다. 나는 우체국을 단 한 번

도 본적도, 가본 적도 없어서 인터넷에 검색해 보았더니 편지를 전달해 주

는 장소라고 한다. 나는 지구에 있는 내 친구, 진서에게 편지를 보내려 우

체국에 방문했다.

“어서 오세요! 달나라 우체국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우체국에 들어서자 귀여운 달 토끼 두 마리가 나를 반겼다.

“안녕하세요! 지구에 있는 제 친구에게 편지를 전달하려고 왔어요.”

“그러시군요. 지구 어디로 보낼 계획이신가요?”

“부산으로 보내려고 해요.”

어제 진서를 생각하며 꼭꼭 눌러쓴 편지를 달 토끼에게 건넸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부산으로 편지를 전달하겠습니다.”

내 편지를 담은 로켓이 지구로 날아갔다.

‘진서가 좋아해 주면 좋겠다~’

진서가 편지를 받고 좋아하는 모습을 상상하니 마음이 벌써부터 두둥실 

떠오르기 시작했다.

기입 금지



 일주일 뒤, 진서에게서 편지가 왔다.

‘아현아, 나에게 편지 보내줘서 고마워. 달에도 우체국이 생겼다는 소식 

들었어. 생기자마자 나한테 편지를 보내주고… 우리 앞으로 편지 많이 주

고받자!’라는 내용이 적혀있었다. 친구와 편지를 주고받는 것은 처음이었

는데 멀리 있어도 친구와 나의 마음을 나눌 수 있다는 사실에 기뻤다. 진

서와 나의 온기가 더해져 마음의 등불이 켜졌다.

 진서와 편지를 주고받던 어느 날, 진서가 보낸 편지를 보니 봉투 안에 내

가 좋아하는 외계인 열쇠고리와 인형이 들어있었다. 지구탐사를 할 때 스

치면서 말해줬는데, 그걸 기억해 주고 나에게 보내준 것이었다.

‘내가 진서에게 해줄 수 있는 게 없을까?’

그러다 번뜩! 진서가 좋아하는 아이돌이 생각났다. 나는 아이돌 굿즈를 잔

뜩 사서 편지봉투 안을 채웠다. 진서와 나 사이의 추억이 차곡차곡 채워지

는 느낌이었다. 진서에게 편지와 선물을 담은 봉투를 들고 우체국으로 향

했다.

오늘따라 달 건너편에 있는 지구가 더 푸르렀다.


